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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수출차질 점차 가시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 … LG화학․KP케미칼 피해 발생

5월16일까지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된다면 국내 수출의 75%를 담당하는 부산항을 통한 수출차질 금액이 5억

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피해가 본격화된 5월10일 부산항에서는 선적계획 물량 대비 5%, 11일은 10% 

가량 수출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피해는 1027TEU(20피트 컨테이너), 2500만달러이며, 10일부터 장거리 수송 수출물품의 반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수출화물 선적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무역협회는 파업이 지속된다면 누적 수출피해는 12일 9180만달러, 13일 1억7525만달러, 14일 2억7540만달러, 

15일 4억893만달러로 늘어나고 16일에는 5억5915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와 별도로 광양항을 통한 수출피해는 12일부터 1일 평균 850TEU, 금액으로는 1490만달러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

기업 피해도 잇따라 12일 현재 LG전자는 1000TEU를 선적하지 못해 400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으며, 빈 컨

테이너 공급을 받지 못해 앞으로 작업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00TEU 상당의 수출화물 선적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수출 예정인 600TEU의 선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입 원자재 조달 차질로 용인 에어컨 공장 가동이 50% 중단됐다.

섬유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하루 200만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는 동국무역은 재고누적으로 공장가동을 

최소화했으며, 14일 이후에는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 있다.

LG화학은 현재까지 300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17일까지 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피해금액은 

750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KP케미칼도 17일까지 200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

다.

금호타이어는 10일부터 컨테이너 작업이 중단돼 40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고, 한국타이어도 수출 컨테이너 

150TEU가 공장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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